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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회적기업은 영리성을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미션 지향의 조직이다. 미션 지향(mission attachment)

은 근로자를 동기화할 수 있고 근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강력한 인적자원관리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의 재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밝히고 동시에 사회적미션 지향성이 고용불안 

및 직무만족과 재직의도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

(Logistic Regression)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여성근로자의 82.3%가 사회적기업에 잔류할 의향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미션 지향성은 여성근로자의 고용불안이 재직의도에 미치는 관계에 있어 부(-)적인 영

향으로 미쳐 완화하는 효과를 나타났다. 결국 사회적기업이 여성친화적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외재적 고용 조건 

뿐만 아니라 사회적 미션과 같은 내재적 노동 조건도 고려할 필요성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 주제어 : 사회적기업 여성근로자, 사회적 미션, 재직의도, 고용불안, 직무만족 

Abstract   Social enterprises are social mission-oriented entities, despite working entrepreneurial way. 

Mission orientation is recognized as a strong management tool that can motivate employees and remain 

there to accomplish i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ole of social mission as well as job insecurity and job 

satisfaction as factors on retention of women in social enterprises. Binomin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s used. The result showed that 82.3% of respondents had intention to work at social enterprise. Also, social 

mission orientation of female workers had an effect of buffering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job 

insecurity and reten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social enterprises need to consider implicit working 

conditions as much as explicit work conditions for female-friendly jobs. Binomin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s used.

• Key Words : Female Employees in Social Enterprise, Social Mission, Retention Intention, Job Insecurity, 

Job Satisfaction 

*Corresponding Author : 이은정(ejlee@bu.ac.kr)
Received November 6, 2016 Revised December 1, 2016
Accepted January 20, 2017 Published January 28, 2017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8. No. 1, pp. 195-201, 2017 https://doi.org/10.15207/JKCS.2017.8.1.195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8권 제1호196

1. 서론
사회적기업은 단기적 저임금 일자리를 생산한다는 비

판에도 불구하고, 최근 고용취약계층 중 특히 여성의 노

동시장 진입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 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면면들이 포착되고 있다[1, 2, 3]. 하지만 그

동안 대안적 일자리로서 사회적기업 일자리의 특성과 여

성노동의 특성을 어떻게 결합시키면 고용 효과를 지속시

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세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

었다. 

최근 몇몇 연구에 의하면, 사회적기업 여성근로자의 

고용효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여성근로자는 물

적, 외형적 노동조건 개선과 더불어, 실제 근로조건 개선

에 대한 높은 신뢰도, 사회적 기업의 여성친화성, 노사간 

가치 공유적 기업 운영과 같은 내재적 노동 조건을 어떻

게 인식하느냐가 고용 지속력을 설명하는데 상당히 영향

력있는 변수라고 밝혔다[4, 5, 6]. 여성근로자의 경우, 사

회적 기업에 머무르는 이유가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목적 

못지않게 사회적 목적 지향이 참여 지속 조건으로 인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

사회적 기업은 영리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사회적 가

치를 추구하는 미션 지향적 조직이다. 한국 사회적기업

은 상당히 영리적 속성과 시장자립을 강조하는 경항이 

있는데, 이는 사회적 기업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약화시

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6]. 그러나 일반 영리기업과 

다른 사회적기업의 차별성은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사

회적 미션이며, 이렇게 사회적으로 유익한 일을 통해 얻

어지는 자부심과 보람감은 조직구성원의 재직수준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되고 있다[3, 5, 6].

미션 지향(mission attachment)은 근로자를 동기화할 

수 있고 조직 목적 달성을 위해 근로를 유지하게 할 수 

있는 강력한 인적자원관리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7, 8]. 

특히 비영리조직 종사자들은 비영리조직의 미션에 이끌

려 조직을 선택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열악한 근무조

건임에도 비영리조직에 잔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8]. 또

한 조직 미션지향은 급여와 경력발달의 불만족으로 인한 

이직의도를 완화시키는데도 주효하게 작용한다고 보고

되고 있다[8]. 

재직의도는 영리기업 뿐만 아니라 비영리조직, 공공영

역에서도 조직의 인적관리 지표 중 하나로, 근로자의 조

직헌신 및 직무성과와 직결되고 있다[9, 10, 11, 12]. 사회

적기업도 마찬가지로 지속가능성을 위한 경쟁력있는 효

율적 유지는 근로자의 이직을 낮추는데 달려 있다. 또한 

영국의 사회적기업의 성공을 저해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에 의하면, 경쟁, 자본획득, 경영기술 부족과 더불어 직원

유지(Keeping staff)가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

[10]. 인적자원관리 실패는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질에 직접적 영향을 미쳐 사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결국 사회적기업의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지적된다[6, 10].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에서의 미션 지향성의 

역할에 대한 연구의 시발점으로, 대안적 일자리의 노동 

조건으로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미션이 영향을 미치는가 

탐색적 접근을 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사회적기업 여성근로자의 재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밝히고, 여성근로자들이 인식하는 

고용불안과 직무만족이 재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사회적 미션 지향이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 여성근로자의 이직행동을 

예방하고 근속유지를 증진시켜 사회적기업의 본 목적인 

사회적 미션을 추구하면서 조직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키

기 위한 융합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재직의

도에 관한 영향 요인을 밝히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 조사 범위는 2011년 4월 기준으로 전국 536곳의 사

회적기업 중 서울․경기 지역에 소재한 사회적기업 247

개 기업(45.1%)을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서울․경기 두 

권역에 지역별 할당 방식을 적용하여 사회적기업 50곳의 

근로자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6개 사회적기업 

여성근로자 271명이 응답하여 90.3% 응답율을 보였다. 

2.2 변수측정

재직의도란, 본 연구에서는 조직구성원이 근무하고 있

는 현 직장에 계속 머무르려는 의사로[12, 13, 14], 사회적

기업 근로자가 현 직장에서의 재직 의향 여부로 측정하

였다. 

직무불안은 사회적기업 근로자가 자신의 직업 또는 

직장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정도로 측정하였다[5, 6, 7]. 

하위 범주로는 직장의 불확실성, 실직의 염려, 부정적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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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능성의 총 3개 문항으로 5점 리커드 척도로 설문하

였다. 직무불안의 신뢰도는 .656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은 선행연구를 근거로 직무, 임금, 동료관계, 

복리후생, 직장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로 구성하였

고[6, 15] 20개 문항으로 구성하여 5점 척도로 측정하였

다. 직무만족도의 신뢰도는 .852로 나타났다. 

사회적 미션 변수는 자신의 업무 및 자신이 속한 기업 

활동이 사회적으로 유용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정보로 정

의하였고[8, 9], 타인에 대한 유익성, 지역사회에 대한 기

여도, 사회적 유익성의 3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사회적

미션의 신뢰도는 .831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인으로 먼저 개인특성 변인으로 연

령, 혼인, 자녀유무, 건강, 교육연한, 근무경험으로 삼았

고, 조직관련 변인은 고용형태, 임금, 근무기간, 조직규모, 

조직유형으로 측정하였다.

 

2.2.3 분석방법
사회적기업 여성근로자의 재직의향에 관한 영향 요인

을 탐색하고자 SPSS 18.0을 활용하여, 사회적기업 근로

자가 인식하는 직무불안과 직무만족이 재직의도에 미치

는 영향 정도를 밝히고, 이러한 관계성에 사회적 미션 지

향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고자 로지스틱 회귀분석

(Binominal Logistic Regression)을 적용하였다. 

3. 분석결과
3.1 기술분석

먼저 사회적기업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관한 기술 분

석 결과, 먼저 40, 50대가 전체 64.4%로 중년층 여성 비율

이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자녀 여성근로자가 

전체 80.6%를 차지하여, 자녀 있는 여성근로자의 사회적

기업 근무 비중이 상당함을 보여주고 있다. 조사대상자

의 교육수준은 고졸 학력이 43.8%로 가장 많았고, 대졸 

수준의 학력도 33.6%로 나타나 비교적 학력 수준이 높음

을 알 수 있다. 근로경험의 경우 근로경험이 있는 응답자

가 68.9%로 훨씬 비율이 높으나 전혀 근로경험이 없는 

응답자도 31.1%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표 1>에서 조사대상자의 조직관련 요인을 

보면,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28.1%, 임시․계약직이 

70.4%로 두 배 이상 높아 다수 여성근로자들dl 고용 불안

을 보이고 있다. 월평균임금은 100만원에서 150만원 미

만이 전체 51.1%이고, 50만원에서 100만원 미만도 36.6%

로,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이 120만원에도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무기간은 1년 미만이 

43.4%, 1년에서 2년 미만이 25.6%로 대부분 근속연한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기업 조직규모를 보

면 5인 미만 기업이 전체 중 41.1%를 차지하고, 11인에서 

15인 미만 기업이 36.6%로 총 77.7%가 중소규모 형태의 

기업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ariable Division Frequency %

Age

18 - 29
30 - 39
40 - 49
50 - 59
60 or older 

31
43
68
104
21

11.6
16.1
25.5
38.9
7.9

Dependent 
Children 

Yes
No

212
51

80.6
19.4

Education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Master or higher 

16
32
116
89
12

6.1
12.1
43.8
33.6
4.5

Work 
Experience

Yes
No

186
84

68.9
31.1

Type of 
employment 

Casual-term 
Permanent-term

190
76

70.4
28.1

Wage
(monthly,
10,000won Kor) 

Less than 50
50 - 100
100 - 150
150 - 200
200 more

6
98
137
21
6

2.2
36.6
51.1
7.8
2.2

Work Duration 

Less than 12month
1 to 2 years
2 to 3 years
4 to 5 years
5 years or more

112
66
35
23
22

43.4
25.6
13.6
8.9
8.5

<Table 1> Descriptive Analysis                  (N=271)

한편 조사대상자의 사회적기업 재직의향과 관련된 주

요변인의 분석 결과를 <표 2>에서 보면, 먼저 사회적기

업에 잔류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가 85.8%으로, 재직의도

가 없다는 응답자 14.2%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

Variables Min Max Mean S.D
Job satisfaction 1.60 5.00 3.46 0.48

Job insecurity 1.00 5.00 2.79 0.65

Social mission 2.25 5.00 3.69 0.51

Variables Frequency %

Retention 
Intention

Yes 223 85.8

No 37 14.2

<Table 2> Description of main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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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actors Influencing Retention of Social Enterprise Female Employees

Variables Moedel 1 Moedel 2 
B S.E Wals Exp(B) B S.E Wals Exp(B)

(constant) -9.039
*

3.899 5.373 .000 -10.959
*

4.577 5.733 .000

Age .117* .042 7.894 1.124 .134** .046 8.543 1.143

Dependent children .639 .844 .573 1.895 1.275 .901 2.005 3.579

Education -.020 .109 .0030 .980 -.045 .126 .130 .956

Wage 1.967* .808 5.918 7.147 1.893* .829 5.219 6.639

Type of employment -.705 .606 1.355 .494 -.772 .663 1.358 .462

Work experience -.006 .009 .561 .994 -.005 .009 .317 .995

Duration of work .008 .017 .240 1.008 .013 .019 .516 1.014

Size of organization .071 .040 3.185 1.073 .053 .041 1.662 1.055

Job insecurity(A) -1.465
*

.647 5.133 .231 -1.602
*

.735 4.754 .201

Job satisfaction(B) 2.250*** .639 12.395 9.491 2.293** .726 9.982 9.903

Social mission(c) .935 .561 2.781 2.547 1.468* .762 3.711 4.340

A*C 1.267
*

.740 2.934 3.551

B*C -.560 1.054 .283 .571

-2   Log L 115.564 102.626

Chi-square(p) 66.020(.000)*** 66.699(.000)***

*p<.05,**p<.01,***p<.001

또한 사회적기업 여성근로자의 직무만족도는 평균 

3.46점으로 나타나 보통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

타났고, 직무불안은 평균 2.79점으로 보통 수준보다는 약

간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변수인 사회적

기업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가 인식하는 사회적 미션 지

향성 정도는 평균 3.69점으로 주요 변인 중 가장 높은 수

준으로 조사되었다. 

3.2 사회적기업 여성근로자의 재직의도에 관한 

사회적 미션의 조절효과 분석 

사회적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재직의도에 영향

을 주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모형의 유용성 검증 결과, 모든 

모형의 Chi-Square 값이 각각 1% 수준에서 유의했다. 

그리고 모형2의 다중공선성 검증을 시행한 결과, 임계치

(critical point)를 웃도는 값은 확인할 수 없었다.

<표 3>에서 모형 1은 먼저 개인 변인과 조직 변인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로, 연령과 임금수준이 유의하였다. 

즉, 여성근로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근로경험이 있을수록 

재직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근로자의 재직 

가능성을 살펴보면, 연령의 Exp(B)값은 1.124로 여성근

로자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재직할 의향의 승산(odds)은 

12.4% 증대되고 임금 수준의 Exp(B)값은 7.147로 여성근

로자의 임금이 높을수록 재직할 의향의 승산은 614.7%로 

높아진다. 

또한 직무 변인으로는 직무불안, 직무만족 변인은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직무불안은 부(-)적인 영향을, 직

무만족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

직 가능성을 뜻하는 Exp(B)값을 살펴 보면, 고용불안의 

Exp(B)값은 .231로 여성근로자가 고용불안을 인식할수

록 사회적기업 재직의도의 승산(odds)은 23.1% 감소한

다. 반면 직무만족의 Exp(B)값은 각각 9.491로 사회적기

업 여성근로자가 직무에 만족할수록 사회적기업에 머무

를 승산이 각각 849.1%로 증대된다고 볼 수 있다.

모형 2는 사회적 미션, 즉 여성근로자의 사회적 미션 

지향성이 직무불안 및 직무만족과 재직의도와의 관계에 

끼치는 영향, 즉 사회적 미션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기 위

한 것이다. 분석 결과, 고용불안과 재직의도 간의 사회적 

미션의 조절 효과가 유의미했다. 즉, 직무불안이 커질수

록 재직의도가 감소하는 정도는 사회적 미션 지향이 낮

은 여성근로자일수록 강하게 나타났지만, 사회적 미션 

지향성인 큰 여성근로자는 재직의도가 완만하게 증가하

였다. 그러므로 사회적 미션은 고용불안이 사회적 기업 

재직의도에 미치는 부(-)의 영향을 완화시키는 정(+)의 

조절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 항의 Exp(B)값이 

3.551이므로 여성근로자 본인이 근무하는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미션을 지향할수록 여성근로자가 사회적기업에 

재직할 의사의 승산이 약 255.1% 증가한다. 

이같은 결과는 사회적기업의 여성근로자가 인식하는 

노동 조건으로서 사회적 기업이 본래 설립 취지인 사회

적 가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재직가능성 효과에 

차이를 가져 올 수 있음이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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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 여성근로자를 중심으로 사회적

기업 일자리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재직의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직무불안과 직무만족이 재직의도

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적 미션이 조절하는 효과를 갖는

지 융합적으로 규명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첫째, 조사대상 사회적기업 여성근로자의 

재직의도를 보면 재직의향이 있는 응답자는 85.8%로 상

당히 높아 잔류 의사가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재직의사가 높아 중장년층 여성들의 일

자리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연령과 재직의도와는 정적인 

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9]. 또한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재직도가 높았는대 임금 등의 외형적 노동조건은 여전히 

재직의도에 강력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도 임금수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할수록 직무지속 의사가 

있었고, 불충분한 임금수준은 이타심과 서비스정신이 높

은 직원이라도 근속을 유지시키기 못한다는 결과와도[8, 

9] 일맥상통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둘째, 직무 관련하여 직무불안의 경우 사회적기업 여

성근로자의 재직의도를 낮추는 중요한 요인으로 선행연

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여성근로자에게도 사회적기업 

일자리에 대한 고용 불안감은 재직 의사에 부정적인 것

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무만족의 경우, 

선행연구[6, 10]에서 나타났듯이 비영리기관 종사자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적기업 여성근로자도 직무만족이 재직

의도에 강한 긍정적인 영향요인으로 밝혀졌다. 고용조건

이 동일하게 열악한 상황이라면 여성근로자의 근속에는 

직무만족이 가장 강력한 설명변인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여성근로자가 인식하는 사회적 미션은 재

직의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사회적 

미션은 직무불안이 사회적 기업 재직의도에 미치는 부적

인(-) 영향을 완화시키는 조절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선행연구에 의하면[6, 8, 9], 사회적기업근로자 직무만족

이나 재직의도에 있어 사회적미션 지향성이 조절효과가 

있음이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도 이직의도에 관련하여 

사회적 미션의 영향력이 조절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이는 긍정적인 사회적기업 여성근로자의 노동 조건으로

서 물적, 외형적 고용 조건도 중요하나 공익성, 가치 공

유, 만족도와 같은 내재적 고용 조건에 대한 영향력을 보

여 준다는 점에서 영리기업과는 다르게 이해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여성 대안적 일자리로

서 사회적기업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근로자의 인적자원관리 차원에서 사회적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미션에 대한 강조가 요구된

다.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사회적 미션은 재직의도에 

직접적인 영향 뿐만 아니라 고용불안이 재직의도에 미치

는 영향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나타나 구성원들에게 

조직의 미션을 이해시키는 것이 사회적기업에 잔류하게 

하는데 인적자원관리 도구로 기능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이 경제적 이윤 추구만

을 강조하기 보다는 공익성, 신뢰성, 직무만족, 여성친화

성과 같은 내재적 노동 조건을 보다 공고히 하는 것도 주

효하리라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다른 비영리기

관과 마찬가지로 사회적기업에서도 미션 지향성은 근로

자의 조직몰입이나 조직헌신, 지지적 조직문화 조성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 여성근로자를 위

한 안정적인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외적 고용조건 개

선이 시급하다.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직무불안정이 

재직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회적기업의 

고용 조건의 열악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실상 사회적

기업 여성근로자의 고용불안은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

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의 역사가 

짧은 한국의 경우,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수익창출과 

시장자립은 큰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

해서는 기업 자체의 경영 역량 개발이 필수적일 뿐만 아

니라 정부 및 민간의 경영, 교육, 재정 등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적기업 여성근로자의 직무만족은 다른 선행 

연구와 마찬가지로 조직의 잔류를 설명하는 강력한 변인

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기업에 참여하는 대다수 취

업취약계층에게는 임금, 근무조건과 같은 외적인 요인들

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더라도 사회적으로 유용한 직무 

자체에 대한 만족감, 동료관계, 직장문화, 복리후생에 관

한 만족도가 인식된다면 실제 고용 조건보다 여성의 근

속을 확보시킬 수 있는 강력한 변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조직관리 차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의 미션 지향의 역할

에 대한 연구의 하나의 시발점으로, 여성근로자들이 인

식하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의 조건을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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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고,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미션의 효과를 실증 분석

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다만 사회적기업 여성근로자

만을 대상으로 삼아 성별 분석은 한계가 있어 후속 연구 

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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